
2023·11·08	 www.eAnSe.com  1312  안세재경저널·공인회계사조세저널 (구독신청·세무상담 829-7575)	 2023·11·08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신용카드 혜택 '쏠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

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확인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

인할 수 있다.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

료영화관람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 10만원 초과는 

15%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기본 300만원, 추가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7000만원 초

과는 기본 250만원, 추가 200만원 적용을 받는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두 배(80%)로 상향됐으며, 

연봉 7000만원 이하에 한해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

화관람료는 문화비로 공제된다.

  급여가 적은 근로자는 별 영향이 없지만, 고액연봉자는 

감세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오는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31일 개통한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

료를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일정에 맞춰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불이익 2배 상향…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

단된 지자체에 불이익을 기존의 2배를 주는 내용의 지방

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

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지방정부 중 상당수는 지역

경제상황이 열악해 중앙정부 교부세 없이 운영할 수 없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내년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번 교부세

안의 핵심은 재정 감축이다.

 

 ‘기회발전특구’ 법인·상속·재산 등
100% 감면…감세 규모는 미추정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

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

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

을 받는다.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개발부

담금을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

당소득에 감세 혜택을 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

난다.

  특구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

급을 제공하고, 이밖에 회사 따라 집을 옮겨야 하는 임직

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